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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만 놀려 신앙생활을 한 자들은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나무같이 되어 

자기가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기 나무를 베어 버린다.

2. 형식자들과 외식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형식과 외식이다.

3. 하나님과 주님이 보내신 자가 하늘의 사랑으로 대했어도 자기의 사랑을 세

상을 위해서만 쓰고 자기를 위해서만 쓰고, 보낸 자를 그렇게도 가치 없이 대

하더니, 그 영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4. 때가 되었기에 주님은 진정 사랑하는 자만 데리고 가신다. 미련도 없다.

5. 썩는 인생 10000명보다 온전한 인생 1명이 낫다. 

6. 고칠 수 없는 인생 10000명보다 온전한 인생 1명이 낫다.

7. 주님을 불신하고 그가 보낸 자를 불신하여 가지가지 쓰린 고통을 준 악한 

자들의 영은 그 육이 살아 있을 때부터 흑암에 가서 고통을 받는다. 그 고통은 

영원하다. 세세토록 끝이 없다. 이는 전능자가 정하신 영원한 법이다.

8. 사탄은 순간 들어온다. 순간이 무섭다.

9. (고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순간순간 사탄을 멸하는 기도를 하여라.

10. 재림의 날을 가장 기다린 자는 다시 오시는 신랑 되신 성자 예수님이시다. 

11.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자기 당세에만 기다렸지만, 다시 오시는 성

자 예수님은 6000년간을 기다리셨다. 성자는 신약 전 구약 때부터 삼위일체의 



존재자로 계셨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고 계셨다.

12. 과정 중에서도 선과 악을 쪼개면서 오지만, 결과에서는 선과 악을 완전히 

쪼갠다. 농부가 농사를 다 짓고 타작할 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완전히 구분하고 

쪼갠다. 알곡과 쭉정이는 같이 자랐지만, 결국 쪼개서 나눈다. 마지막 구원역사

인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완전히 쪼개신다.

13. 그동안 섭리역사 속에 잠재해 있던 악한 자들도 스스로 쪼개져 나가도록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14. 마지막으로 온전해져라. 그것만이 자기가 살 길이다.

15. 여기서 쪼개지는 대로 영원히 결정된다.

16. 성자의 재림 때 세운 성자의 육이 되는 자는 과거 어떤 선지자나 중심인

물에 비교할 수 없이 중한 사명을 가진 자다. 과거 역사는 모두 재림역사를 기

다렸다. 과거 구원역사의 선지자나 중심인물들은 과정 중의 사명자요, 재림 때 

사명자는 성자 예수님과 일체 되어 마지막으로 결론짓고 행하는 사명자다. 


